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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가지 않은 길!



재난과 질병은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 카카오톡



성장보다는 사람



불안을 대하는 방법
돌봄의 사회화



복지관의 공공성을 재해석?



공공인프라의 확충- 신뢰기반의 지역사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상을 재구성



언택트에서 로컬텍트

신뢰 기반의 로컬 텍트(localtact)로 전환

신뢰기반의 지역사회가 생활방역이자 생활안전망이다.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민관협력의 확장
협의 시대



역세권에서 숲세권, 의세권으로 변화



2S의 시대(Speed, Safe)

빠른 의사소통의 중요!



비대면(untact)은 불평등하다.

돌봄대란으로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부모들이 돌봄 독박을 쓴다.



“코로나는 현재진행형”
위드코로나 시대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당신은 하는 일을 통해 어떤 이익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가?



코로나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엄청난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전달체계의 변화

#몸을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

#공간의 변화



Paradigm Shift

#전달체계의 변화

1. 서비스가 섬세해지고 있다.

2. 방역은 당연하다.

3. 구독서비스를 고민해보다.

4. 입장이 아니라 이익이다.

5. 빠른 의사소통(Speed, Safe)





Paradigm Shift

#몸을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

1. 서비스 당사자의 몸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하다.

2. 이용자의 빅데이터를 취합한다.

3. 연결한다. 

4. Know-How에서 Know-Who로 변화





Paradigm Shift

#공간의 변화

1. 비대면의 일상화를 인정한다.

2. 종사자의 근무환경도 변해야 한다.

3. 공간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한다.

4. 언컨텍트의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시민성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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